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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으로의 복시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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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관계망이 중요한 
50+세대

서울시 50+세대를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펴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960년생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다가온다. 재단의 설명대로 50+세대는 만 50〜64세，베 
이비부머，신중년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일컫는 중장년층을 말한다. 나는 시골 농부의 9남매 중 여섯째이니 
베이비붐 세대이다 79학번 대학동기들도 대부분 은퇴를 해서 ‘동기사랑 카톡방’이 불난다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신중년이기도 하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나를 포함한 중장년 세대에게 청년과 노년을 연결하는 다리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일，커 
뮤니티，정보 플러스라는 패키지 형태로 50 이후의 삶을 준비해 주는 토대로서의 재단(Foundation)이다. 
토대가 있어야 연결의 관계는 가능하다.

나의 세대가 즐기는 서부영화〈집행자 루스터(Rooster Cogburn)〉에서 율라 역을 하는 캐서린 헵번이 루 
스터 콕번 보안관에게 위로 차 건네는 대사가 생각난다. “Life is school”, “인생이 학교죠”라는 헵번의 말은 
몇 해 전 유행한 영국발 ‘인생학교’를 떠올리게 한다 진보주의 교육철학의 거장 존 듀이를 소환하지 않더 
라도 우리네 ‘삶이 교육이고，인생이 학교다’. 교육자 코메니우스의 말대로 ‘우리 각자는 나 외의 모든 사람 

을 위한 학교로 존재한다’. 중장년 각자는 유일무이한 인생학교이다. 각자의 인생학교가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을 플랫폼으로 하여 연결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년 인생학교가 완성된다

50 이후의 중장년 인생학교는「탈학교 사회」의 거장 일리치의 학습 관계망(Learning Web)으로 이루어 
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학습 관계망 구축의 비밀은 오래전 일리치 선생께서 
알려준 학습 거미줄을 치는 데 있다 연결의 시대에 중장년의 학습 모델은 개미가 아니라 거미이다. 중장 
년은 “Learning Spiderman’이어야 한다

나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글을 쓰고 있는 8월 18일 연합뉴스에는 
“신규확진 1 천805명，연휴 끝 다시 급증…거리두기 조정 앞 중대고비(종합)”라는 기사가 뜬다 천 단위에서 
십 단위로 내려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정치질서를，예수의 탄생은 종교질서를 바꾸 
었다면，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질서를 바꾸었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광화문글판’에 걸린 “세상 풍 
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어느 당대표의 연설을 통하여 “소 
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코로나는 전쟁과 메시아도 바꾸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일상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이다 나 한 사람의 일상의 변화에서 50+ 중장년 일상의 변 
화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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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심에서 집 중심 생활로 전환한 지도 거의 1 년 반이 넘어간다. 코로나 이후 나의 일상도 많이 바뀌 
었다 집이 학교고，연구실이고, 식당이고, 체육관이고, 교회이다 집사람도 50대 중반에 명퇴를 하여 집에 
있다 보니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일터 중심 ‘과업"형 인생에서 가정 중 
심 ‘관계’형 인생으로 전환하라고 나에게 명령하는데, 나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30여 년을 함께 살았 
는데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다. 집사람은 동네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나 
는 없 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한혜경，2015) 중 세 가지가 나의 후회이자 ‘버킷리스트’이 
다  즉 “아내와 함께 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여자들처럼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평생 친구 세 명 
쯤 만들어 뒀더라면”이다. 집에만 있으면 가끔 두 사람 간의 긴장이 갈등으로 번질까 봐 나는 한강변을 무 
작정 달린다 과업형에서 관계형으로의 전환, 일에서든 학습에서든 쉽지 않다 중장년의 공통된 고민이다.

학습 관계망도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시대를 초월하여 회자 
된다. 변화가 있다면 사회적 동물이 사회적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관계가 자산이 되는 연결망의 세 
상이다 주어진 제목인 "학습관계’를 풀면 학습이 관계고 관계가 학습이다.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 
늘날 우리의 학습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망에서 이루어진다. 관계는 자산으로서 관리를 해주어야 지 
속된다 원고를 쓰는 8월 18일 자  연합뉴스 보도 “정부, 모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수도권 4단계 재연장 
되나”처럼 많은 이가 4단계 재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민감한 이유 중 
하나는 불편과 손실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의 본능과 DNA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벌써 작년 4월에 대통령님을 필두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표준’을 외칠 때만 해도 금방 코로나가 종식되 
나(AC: After Corona) 싶었는데, 그해 7월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하 는 'WCCWidi Corona) 시대 
라고 일갈한 어느 그룹 회장님의 말씀대로 1 년을 더 살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교육 부문에서 
학교를 포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모 
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 
약’하는 목표를 위해 ‘적시성•종합성•책무성’원칙 아래 ‘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이란 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쉽게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성인교육의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육을 포함한 
‘성인 일상으로의 회복은 서울시와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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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를 주제로 
정책리포트를 발간하는 민첩성을 보인 데 대해 50+세대 당사자로서 마음 든든하다. 교육 부문에서 50+ 
세대를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으로 K자형 회복 전략올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양 
극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는 미국 상무부의 K자형 회복 전략에 따르면, K자의 아래쪽 곡선에

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음식업•환대업■오락업•여행업 
이 속한다. 회복기로 들어서는 상향 곡선은 기술，소매, 소프트K 기술■소매.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웨어 서비스업이다. 교육은 물론 하향 곡선에 해당한다. 중장년

학습 자체가 취약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소득층 

움식항환qra■오락업. 저학력충 문해교육 수강생들，디지털 기기 활용과 원격교육이
업■교육 어려운 사람들올 위한 맞춤형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는 양극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K-Pop에서 보듯이 대한민
국의 성공 브랜드를 상징하는 K도 된다

일상으로의 복귀 전략으로서 K자형 전략

일상으로의 복귀 전략으로서 K자형 전략과 함께 BBB 전략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교육부의「교 
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목표인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과 2020년 세계경제포럼의「세계경쟁력 보 
고서 2020」에서 보듯이 BBB 전략인 ‘더 나은 미래 재건(BBB: Building Back Better)’이 분야에 관계없 

이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50+의 회복전략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한 
회복(Recovery)과 전환(Transformation)이어야 한다고 세계경제포럼은 제안한다. 세계경쟁력 평가4대 

분야인 가능환경, 인적자본，시장 혁신 생태계 중 인적자본 분야 회복과 전환 제안은 중장년 학습회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요약하면 다음 1 〜2년의 최우선순위 회복 전략으로는 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 
의 재훈련 및 기술 향상 확대 A코로나로 인한 일시 해고 제도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기회로의 점진적인 
전환 관리 ᅀ 현재 코로나 대유행과 미래 의료 수요의 이중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 수용량 확 
장을 꼽을 수 있다 다음 3~3년의 최우선순위 전환 전략은 A교육 커리큘럼 업데이트와 직업 및 미래의 
시장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A새로운 경제와 노동력의 새로운 요구를 위한 노동법과 사회보장 
정책 재고 A노인 돌봄  보육 및 의료 인프라 확장 A사람과 경제를 위한 접근 및 혁신 확장이다.

학습의 회복으로 가는 우리 중장년의 길은 그리 평탄치 않다. 통계청이 2020년 7월 30일 발표한「2019 
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우리 성인들은 학습에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 전 국민(10세 이상) 
의 연령대별 시간사용 중 학습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0〜19세(학령기)는 5시간 25분, 20~29세(청 
년 전기)는 1 시간 42분，30〜39세(청년 후기)는 15분, 40~49세(중년 전기)는 8분, 50-59세(중년 후기) 
는 5분，60세(장년기) 이상은 2분에 지나지 않는다. 학령기를 지나면 거의 학습에 시간올 활용하지 않는 
다.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의 학습시간의 민낯이다. 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에는 인색하면서 정작 일은 
73세까지 하고 싶어 한다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 가능성 증진은 거의 참이다. 학습 관계망 복원에 앞 
서 학습에 투입할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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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서울시 50+ 1인가구와 
주거 취약 문제와 대안* 1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인 사회적 연결을 차단하고，단절 
과 고립된 삶이 서로에게 미덕인 시대를 열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1 인가구들에게 ‘코 
로나 시대’는 더 많은 위험을 떠안기고 있다 특히 단절된 삶은 주로 주거 안에서 벌어진다. 이 글에서는 서 
울시 1 인가구의 연령특성을 살피고，중장년 1 인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중장년 1 인가구 
의 주거 취약 문제 해결과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을 점검해 본다.

서울시 1인가구 청년, 남성 중장년, 여성 노년 증가 추세

서울시의 2020년 4/4분기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1 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2%에 육박한다. 세대 분류 
상 1 인세대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이 숫자는 1 인가구 증가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자료이다 
서울시 1 인 가구는 연령별 차이가 확연하다. 20〜30대 청년을 중심으로 1 인가구 인구가 많다 하지만 남 
성은 여성보다 제1 피크 연령이 높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이고，제2피크 연령은 40대 후반과 50 
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1 인가구의 제1 피크는 20대 후반이고，제2피크는 60대 초반이다 성별 
에 따라 1 인가구 증가 연령대가 다르다는 얘기이다 남녀 모두 가장 많은 20〜30대를 제외하고 본다면 남 
성은 중장년에서，여성은 노년기 초반에서 1 인가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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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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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0

남성 여성

^ 分公노分》<文今，，M 스자%€ € ᆻ ，i0
2015 < 2016 i 2017 ，2018 *2019 2015 « 2016 1 2017 • 2018 *2019

서울시 남성 여성 1인가구 연령별 변화(2015-2019) 자료: 서울통계

1 이 원고는 서울 하우징랩 2021년 주거컨퍼런스(2021. 6. 11.-12.)에서 발표한 원고를 요약한 내용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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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중장년 1인가구 취약성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2020년 주거실태조사 서울시 현황을 추출하여 1 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연령이 낮고，학력이 낮으며，근무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다가구•단독주택•고시원•오피스텔에서 더 많이 거주하며，주거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가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비와 경상소득이 줄어들고，이사 수가 늘어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줄어들었고，소득과 생활비가 증가할수록 이사 수는 줄고 공간(방) 수는 늘었으며， 
주거비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 1 인가구의 주거는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아파트，고시원，오피스텔 순이었다. 또 중장년 
1 인가구 주거 점유형태는 보증금 월세 43% ，전세 27%，자가 14% 순이었다. 그 외 연령대는 주거 점유형 
태에서 전세와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장년 1인가구 주거 분포와 점유형태 자료: 통계청 주거실태조사2020

중장년 1 인가구 주택가격은 평균 4억 정도로，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이었다 월세는 평균 36만 원，보증 
부 월세의 월세는 평균 38만 원，보증금 없는 월세는 평균 27만 원으로 39세 미만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 
장년 1 인가구의 전용 주택 면적은 평균 11 평이었고，전•월세 임차료 인상에 대한 불안이 높은 편이며，‘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중장년 1 인가구는 그 외의 1 인가구보다 주거만 
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았고，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소득과 생활비가 증가할수록 공간 규모와 주거비가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가 실증되었고，중장년의 경우 
주거를 소유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1 인가구도 스스로의 주거상황을 임시적 상황으로 보고 
투자하려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하였다 1 인가구가 이사가 잦고 주거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 

은 경제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시적 생활’이라는 관점과 관련성이 깊으며，이는 지역사회에 정주하 
지 못하는 특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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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야에서 정한 ‘주거 취약’은 최소 주 게 1 인당 전용 I4m<4.24평)]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가 수 
입의 30% 이상으로 과부담 상태인 경우를 일컫는다 중장년 1 인가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이하 
값에서 주거취약계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취약계층은 우울에서 나쁜 지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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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연령별 주택가격과 주거 인식 자료: 통계청 주거실태조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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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과 남성 중장년 문제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2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고독사 위험계층 중 남성이 65.7%였 
고，위험계층 중 55〜69세 남성이 41.2%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계층의 주거특성은 다가구와 주택이 
61.2%로 많았고，아파트(임대아파트 포함)가 25.2%였다(송인주，2021 乂

고독사 위험계층 통계는 자료의 성격상 수급자 비율이 높은 만큼 전체 1 인가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중장 
년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남성에서 그 문제가 확인되었다. 1 인가구 주거의 중장년 특성과 비교할 때 
주거비가 낮고，주거 불만족이 높은 중장년 1 인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진다고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고독사 위험군은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사망하고 일정 기간 후에 발 
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계층이므로，1 인가구 중장년 주거 취약 남성의 고독사 가능성도 함께 위험으 
로 검토해야^ 다.

1 인가구 남성，중장년 그리고 주거 취약(주거비가 낮고，주거 만족이 떨어지며，주거환경이 낙후)한 계층 
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한 단절과 우울，질병，급성 심장마비，자살 등으로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웃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 중장년 주거취약 문제에 대한 해법과 고민

중장년 1 인가구 남성은 임시적 상황에 대한 주거 투자를 적게 하며，취약한 주거에서 잦은 이사와 취약 환 
경에서 빚어지는 우울 등의 문제로 사회적•신체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중장년 남성 1 인가 
구는 남자가 혼자 산다는 사회적 시선에서 도덕적 평가를 느끼고 위축된다”는 주장도 있다(Nussbaum， 
2015).

서울에서 1 인가구는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 1 인가구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정책적 지원 체계가 새 
롭게 모색되고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제안은 공공과 민간을 통해 주택 공급 형태를 사회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주택은 공용 
공간을 두고 개별 호수별로 입주하는 주택방식이다 이미 만들어진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건 
축하고 입주하는 방식도 있지만，인구사회적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계층끼리 신청하여 입주하고 함께 소통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제안은 1 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고시원，다가구 밀집지역에 공공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 제 
3의 공간(the Third Space, Ray Goldberg, 1999)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제3의 공간은 1 인가구가 
집과 직장 외의 공간에서 쉼과 함께 정보를 얻고 적당한 익명성과 느슨한 연계를 갖고 이용할 수 있어야

2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은 2020년 장제급여 수급자 자료와 서울시 취약계층 사망동향 보고를 취합하여 집에서 사망한 1인가구를 분류하였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중 수급자는 967건, 비수급자는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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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걷기，차모임，소셜다이닝，건강상담，독서，수다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마련해 준다. 부담 없는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제안은 주거지원 서비스가 기타 복지서비스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에 대한 지원 체계 
가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지원 서비스에는 주거 수리와 소모품 교체뿐만 아니라 이사 후 지역사 
회 적응을 돕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금융상담센터，찾아가는 동주민센터，50플러스 캠퍼스 등이 각각의 사 
업 특성별로 다양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전달체계를 증설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히 연계되는 상담과 접근 통합적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1 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도시적 문제이다. 농촌은 1 인가구 비율이 극도로 높지만 고독사가 극히 드물다 
도시의 중장년 1 인가구가 각박한 삶과 다양한 문제로 위축되고 시들어가는 요즘，그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도시의 작은 귀퉁이를 내어줘 문화와 정보와 소통을 입히는 투자가 필요할 때이다.

^■고문헌
• 송인주 (2021) 중장년 1인가구 위험과 회복을 위한 공간과 주거지원 방향, 2021년
• 주거컨퍼런스 자료집.서울하우징랩
• 송인주 (2021)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 제1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자료집, 서울시복지재단
• Martha C. Nussbaum(2015)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 Ray goldberg(1999) The Great Good Place, 제3의 장소, 풀빛
• 통계청(2021) 마이크로 데이터, 2020년 주거실태조사
• 통계청(2021) 주민등록 통계, 2020년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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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0+세대의 
여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2020년 1 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어 감염병 ‘주의’ 단계가 
발령된 이후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동성의 제한’이었다 바이러스 감염 자체에 대한 위험과 함 
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의 관계맺기에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 
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고독감 등 심리적 부작용을 낳았고，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관계맺기의 큰 변화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이다 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 
고，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홈트 용품이 증가하였으며， 
이동이 제한되어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랜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에 기반한 활동은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방대한 인터넷 정보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인터넷 
기반에 취약하고 온라인 공간의 경험이 적은 세대나 계층은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자신 
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데 제약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가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 
서 혼자 하는 여가활동은 55.4% 늘었으며，집에서 하는 여가활동은 55.3%나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부가적으로 조사한 문항인데，실제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기존에 여가시간이 적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늘어남 변화없음 줄어듦

코로나19의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출처: 2020 국민 여가활동 조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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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들은 혼자서 집에서만 살 수 없다. 결국 혼자 또는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 
은 이웃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지낼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대표적인 것 
이 ‘발코니 콘서트’이다. 유럽에서 미리 약속한 시간에 주민 여러 명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퍼 
포먼스를 보여주는 ‘플래시몹’부터 전문 뮤지션들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 
상은 문화예술이 사람들의 심리적 우울감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설 
하는 것이다 즉 여가활동의 소통과 치유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현장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활 
동이나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잘 타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여가활동 
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였거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공연을 자주 갔거나 공예작품을 만들기를 즐기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 장소나 방법만 바뀌었을 뿐 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에게 맞 
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노력과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0+세대는 과거에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들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부터라 
도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던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가도 직업처럼 경력 
(career)이 필요하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난다고，돈이 있다고，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 지속하는 것이다. ‘놀아본 사람만이 놀 줄

그리고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접근 경로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물관이 문을 닫고 미술관 
이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관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새롭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요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AR, VR 등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 관람객 
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잘 모르거나,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 s a 제육관*?
국립중앙박8관 관람정보 전시 교육•행사 소장풍 학술 .8 판 소식•참여 박물관소개

온라인 전시관

중앙박폴관 소숙박물관

*83 건이 검색되2由니다.

김*도가 바라#  세상

김S도가 바리본 세상
벨 행 ■

시대의 얼굴, 세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

Q
구분

B 전체

■ 앞1퓨考노않1었네'신국 MHS 전

B 한겨울지나 B 오세한평인 

B VR
■ 세계모이

B s a  사미며스̂ 나화«>관계&미래?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 https://www.museum.go.kr/site/main/exhiOnlin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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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에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무 
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거나, 그 방법과 수단을 알지 못하거나，이용경험이 없거나 이용하고 싶어도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모두에게 동일 
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여가는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욕구 자체가 다르 

다고 볼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개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실제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내가 원하는 대로’ 경험하길 희망한다. 이와 같이 개인화된 자신만의 
경험이나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는 여가문화큐레이션 서비스(http://gn.my-leisure.co.kr/)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50+세대의 경우 과거 경험이나 인식이 부족하여 여가경력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이 적다고 본다면, 이러한 큐레이션 방법을 통해 개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Q 警 Q獻1獻 i
강 남 구 민을  위한 여가 추천 서비스

나에게 알맞은
여가활동?

g  짚어 드려요!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나의 여가성향을 알아보고 

추천 여가활동, 강남구 내 관련 여가시설을 확인해보세요!

강남구 맞춤형 여가추천 서비스 '여가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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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책연구 ©  홍성표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 력 전 환 지 원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 일자리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은  평균  50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경험하고  있지만，은퇴 생활을  위한  연금은  60대 초반에 수  

령하고 있다  약  10년 동안  중장년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 

금을  수령하는  60대 이후에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장년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월 145만  원 (1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실제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납입한  가입 

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92만  원에 그치고  있다

고용불확실성의  확대와  기대수명의 증가，부족한  생활비, 경력과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고  싶은  욕구  등으  

로  인해 충분한  자 산 을  형성하지 못한  중장년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취업이 필수적  

인 사회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취업 시장에서  중장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밝지만은  않 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실태조사 (2018)에 따르면，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판매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과  비정규직 및 자  

영업으로의 진입이 증가하고，주된  경력과  관계없는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축은  중장년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욱  축소  시 

키고  있으며，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  

인다  포 스 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재취업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가  되고  있 

는  것이다

서울시 산업거점과 중장년 재취업의 가능성

지역산업의 성장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중장년이 생애 전반  

에 걸쳐 형성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기업의 성장과  중장년의  경력 유지 및 안  

정적인 생활을  촉진할  수  있다

1 서울시 산업거점의 특성과 50+세대 일자리 연계 방향(2020)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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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에서 서울시의 산업거점(서울디지털산업단지，온수일반산업단지，디지털미디어시티，중랑패션지 
구)에 위치한 기업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중장년 당사자의 인식과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이들을 실제 채용하는 기업체의 시각에서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핵심적인 결과를 살펴보면，서울시 산업거점의 특성에 따라 중장년 채용 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첨단산업 중심인 디지털산업단지(2.72)와 디지털미디어시티(2.00)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에 대한 채용 의 
도가 낮은 편이었지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랑패션지구(4.06)는 중장년 근로자도 채용하겠다는 인 
식이 강했으며，뿌리산업 중심의 온수일반산업단지(2.98)도 보통수준의 채용의도가 있었다 특히 첨단 
산업 기업들은 ‘기술 부족’，‘조직 융화’，‘적합직무 부족’을 이유로 중장년 채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 
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력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 
을까? 단순노무는 외국인 채용，아르바이트 활용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은 숙련 
이 일정 부분 형성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했던 중장년이라면 적합 일자리를 매칭 
하는 형태로 재취업이 가능하겠지만，다른 직종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중장년은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 형 
성과 일자리 매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폴리텍대학과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중장년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직종과 인원이 제한적인 측 
면이 있으며，규모가 작은 기업체들은 고용 비용에 대응하는 숙련이 형성될 때까지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 
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과 연계해 숙련형성과 채용 장려금 지급을 패키지 형 
태로 구성하는 등 중장년의 숙련형성과 채용，일자리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의 채용 의도가 낮은 첨단산업에서는 중장년의 재취업이 요원한 것일까? 디자인•콘텐츠 등 산업은 
40대 중후반에 퇴직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독립하여 창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년 
이 재취업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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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매칭과 함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창업，프리랜서，협동조합 등의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 
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업스킬링을 통해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업에 따라 중장년에 대한 채용 의도에 차이가 있었지만，중장년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희망적인 
부분은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평균 3.82점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첨단산업과 전통적인 제조기업 모두 중장년에 대한 채용 만족도가 3.68〜4.00 수 
준이었다는 점은 기업에 적합한 중장년 인력을 매칭하거나 숙련형성을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을 촉진할 
경우 기업체와 중장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산업거점 기업들은 중장년 채용을 비공식적 네트워크(지인의 소개나 부탁)를 활용하는 
경향(52.67%)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0+인턴십 사업처럼 공식적으로 기업과 중장년 
근로자의 구인•구직 인력을 매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향

일반적인 산업인력개발의 관점에서 스킬 미스매치와 직종 이동을 기준으로 중장년의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 
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 정책과 사업은 적정 스킬을 갖춘 중장년과 구인 수 
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매칭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 수준과 유형이 변화하고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을 포 
함한 재취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동일
직무

스킬부족

적정
과잉
스킬

다른
직무

스킬
부족

공통

동일업종 다른업종

C.
업스킬링 연계

A. ' 
일자리 정보 및 연계 중심 ^

I

► B.
업종간이동연계

▼
D.

리스킬링 연계

E. 중장년 조직적응 및 경력개발 지원

중장년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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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정보 및 
■ 연계 중심 지원

동일업종에서 적절한 스킬을 갖추고 있는 중장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자리 
정보 제공과 매칭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스킬과 중장년이 보유한 스킬 수준이 높다면, 전문가 p o o l을 구성해 
산업별 협회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협의체 등과 협력해 전문가 매칭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킬 수준이 낮은 경우 생계형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 외에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해 중장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업종 간이동을 
B.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중장년이 동일한 스킬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것 외에 해당 업종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업스킬링 연계를 
C.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중장년 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등의 신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년 숙련 근로자의 업스킬링을 통해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신기술 훈련인 1〈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면 추가적으로 
훈련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리스킬링 연계를 
D.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주된 일자리와 다른 직무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초기 숙련형성을 위해 교육훈련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패션봉제, 기계, 뿌리산업 등)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중장년 초기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최소한 숙련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첨단 지식산업에서 리스킬링을 통해 중장년의 진입이 가능한 일 모델 발굴과 창업, 
협동조합 및 프리랜서 등의 경력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년 조직적응 
E. 및경력개발 

지원

일자리 정보 및 연계, 업스킬링 또는 리스킬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장년의 조직적응, 경력설계 및 준비 등을 지원한다.

중장년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원 세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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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코로나19 전후 50+세대의 활동, 소비, 지출, 건강 분야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50+세대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조사대상(서울시민 만 45~69세 3,036명)

01. 본인 활동 범위에 대한 영향력 코로나19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활동과 사회참여는 유지되었으며 

여가는 축소되었다.
• 축소 •유지  _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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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디지털기기
사용량의 변화

코로나 이후
가사노동 및 돌봄 변화

코로나19 이후 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PC/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과 돌봄 비중이 높았다.

0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의 변화는 언택트와 편의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배달음식 주문이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만 45세~49세

만 50세~54세

만 55세~59세

만 60세~64세

만 65세~69세

충동구매, 보복소비 증가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

배달음식 주문횟수 증가

즉석식품 구매빈도 증가

오프라인 구매빈도 감소

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보통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감소 비슷한 수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감소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1%

1.6%

3.1% 1.1%

5.7%

8.3%

5.1%

4.0%

3.9%

3.1%

3.2%

2.7%

2.7%

2.6%1.4%

1.5%

2.0%

1.8%

1%

65.8%

57.8%

49.2%

44.0%

40.3%

40.7%

48.8%

54.2%

58.7%

33.2%

74.1% 79.9%

67.8%52.1%

17.4%

30.3%

18.8%

13.3%

17.7%

19.5%

41.4%

33.1%

29.6%

43.1%

40.6%

24.3%

가사노동 돌봄

여자

남자

38.6%

45.7%

30.9%

33.2%

112

46.5% 29.6%

24.2%



05. 코로나이전/이후 
주요 지출항목 비교

코로나19 이후 주요 지출항목은 코로나19 이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했으나 외식비와 가전/가구/인테리어 

비용이 증가하였다.

39.9%

코로나 이후 지출 비율 중가

코로나 이전 • 코로나 이후

16.8%

I  I  ■ ■ ■  £  -  J
■ 낼 % * 행 진 ■  1.8% ^ . 9°/〇 1.3% 1〇/〇 1〇/〇 1.3% 1% 1% 0.5%

식비 교육비 주거비 외식비 의료비 부채상환 인테리어 생활용품 경조사비 문화/여행 추I미/여가 교통/통신 고가상품

06. 코로나이후
평소 건강상태 변화

신체활동 빈도 

체중 

우울감 

고립감

코로나19 이후 평소  건강 상태의 변화는 신체활동의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립감, 우울감, 
체중 순으로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매우감소 •감소 ■보통 •증가 •매우증가

07. 코로나이전/이후 
건강악화 요인

코로나19 이후 건강 악화 요인으로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으며, 신체활동의 부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의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27.6%

16.1%
14.0%

■■4% I  ^ 8.i l l
업무상과로 식습관등 신체활동의 
및스트레스 평소생활습관 부족

81° 7.5% 7.2J  6.6%
■ 4.5% ■느8%

2.8%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0-7% 0.2% 0.4% 〇2%

업무상과로 식습관 등 신체활동의 음주, 경제적 상황에 질병 등 기후변화 및 각종 감염병에 우울감의 가족
및 스트레스 평소 생활 습관 부족 홈연 인한 스트레스 유전요인 환경 오염 대한 불안감 증가 관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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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50+ ©  박민경 서울시50플러스재단 미국 해외통신원

미국의 노인 정책: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

“나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여기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노인 대부분은 가능한 한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해 오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길 희망한다. 이처럼 노인들이 
노년에 자신의 거처를 옮기지 않고 자신이 원래 머무르던 곳에서 지내는 것을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 
주(이하 Aging in place)’라고 한다. 미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Tli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Aging in Place를 “요양원 시설과 같은 대체 거주시설보다는 노인들이 나이，수입， 
혹은 신체적 능력을 포함한 능력의 수준(Ability Level)에 상관없이 자신의 집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시설 수용을 피하는 것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자기 관리 습관을 유지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 
미^ 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90%는 그들이 현재 머무르는 거처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오던 거처와 주변 장소에서 살아갈 때 보다 더 독립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친구나 가족을 포함한 보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지속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Aging in Place 정책은 노인들을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케어 
할 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 신체 변화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의 필요성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이로 인해 
자신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며，그에 따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운동 기능(M아tor Functiong)
근력의 약화와 그로 인한 골절상 등으로 보행이 어려워 보행기나 휠체어，지광이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이때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구의 입구를 넓히고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계단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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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해주는 엘리베이터 의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미세 운동 기능(Fine M o r t o r  F u n c t io n g )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손가락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집안에 손잡이를 부착하고，욕실 비품 등 
을개선해야 한다

인天I 능(C o gn i t iv e  f u n c t i o n in g )

치매 혹은 정신건강의 악화는 노인의 오감과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반응을 느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화 
재 위험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재경보기 등을 거주 시설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추어 기존 거주환경을 수정하면 노인 개개인이 더 쉽게 일상생활을 수행해 삶에 대 
한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환경 개선은 노인들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부양가족과 간병인을 돕고，사고를 줄이며，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로의 수용을 지연시켜 의료 비 
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촉진 방안

거주 공간의 개선( H om e  M od i f i c a t i o n s )

일반 가정의 환경은 노인에게 위험 요소가 많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에 이르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샤워실이나 욕실의 지원 부족，부적절한 계단 난간，느슨 
한 깔개，막힌 통로 등 일상적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은 노인에게 낙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개조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는 거주지에서의 연속적 거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낙상과 부상 방지를 위 
한 주택 개조에는 조명 증가，계단 양쪽 끝의 접근 가능한 스위치 설치，추가 난간과 손잡이 설치，미끄럼 

방지 바닥 시설，손에 들 수 있는 유연한 샤워 헤드와 대형 욕조 설치，깔개와 어수선한 물건 제거，손이 닿 
기 쉬운 찬장 마련，볼륨이 강화된 전화와 초인종 설치 등이 포함된다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 R e s o u r c e s  in C om m u n i t i e s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자 커뮤니티(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S)는 지 
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되고 있다 NORCS는 특정 연령 인구 
를 위해 특별히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60세 이상의 주민 회중이 협력해 사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 모델은 
지역이나 주 및 연방 자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업, 이웃 협회 및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동 수단 지원(T ra n s p o r ta t i o n  S u p p o r t )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서는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이동수단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 
뿐 아니라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의 운전 중단은 삶의 만족도 감소，사회적 역할 감소，친구 네트워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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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으로 인한 우울 수준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에게 원하는 곳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의 제공은 지역사회의 연속적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AGING IN PLACE
TIPS ON MAKING HOME SAFE AND ACCESSIBLE

Many older adults want to Mage in place” 
-stay in their own homes as they get older—but 
may have concerns about safety, getting around, 
or other daily activities.

R e p l a c e  h a n d l e s
on doors or faucets 
with ones that are 
comfortable for you 
to use.

I n s t a l l  g r a b  b a r s
near toilets and in 
the tub or shower.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률 위한 거주 공간의 개선 방안

116



미국 국립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협의회(The National Aging in Place Council)

미국 노인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독 
립적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집 또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들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실 
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협의회(The National Aging in Place 
Council, NAIPC® )가 노인 지원 네트워크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 협의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커뮤니 
티들이 미 전역의 각 지역 챕터를 통해 협업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미국의 노인들이 지역사회 
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Aging in Place 정책의 예: 메릴랜드주

주정부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보조금 주택(Subsidising Housing for Seniors)： 보조금 주택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주택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경제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요건에 해당 
하는 노인은 시장가격 이하의 임차료 혹은 가구소득의 30% 수준에 이르는 임차료로 노인아파트와 같은 
거주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주거 시설 개선을 위한 저이자•무이자 대줄(Accessible Homes for Seniors)： 메릴랜드주 주거 및 지역발 
전부(Maryland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서는 노인들이 집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인 ‘Accessible Homes for Senio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5세 이상의 메릴랜드 주민이라면 다른 경로의 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도 집을 수 
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적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집 안에서의 이동을 안전하 
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시설들(예를 들어 벽 손잡이，난간，경사로 및 확장된 출입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다소 불편한 경우에도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Aging in Place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프로그램
하워드 카운티 노인 지원 전담부(Howard County Office in Aging and Independence)는 노인들에게 
거주 시설 옵션(예를 들어 노인 거주 단지，Assisted living facilities, 너싱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서 
비스들을 안내하고 노인들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다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Aging in Place Tax Credit)： 동일한 부동산에 40년 동안 

거주한 65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재산세를 20% 감면해 주며，특별한 소득 요건은 없다

노인 재산세 감면(Senior Property Tax Credit): 65세 이상의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 
되，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117



이동수단 제공 프로그램(Neighbor Ride)： 저렴한 자원봉사 기반의 보충 교통수단을 제공해 카운티 노인 
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의료 및 재활 시설 대여센터(The Loan Closet)： 휠체어 등과 같은 의료째활 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노인 
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거주를 돕는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Aging in place는 노인들이 사생활，정체성，신체적•주관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많은 연구를 통해 노인들 대다수가 자신의 원래 거주지에서 노년의 삶을 지속하기를 원한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볼 때，Aging in Place 정책을 장려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니즈를 파악하고，노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주 지역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 개인이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안전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치료비나 요양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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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카운슬링 교육 및
연구기관(대 RIC)，의 ‘전문가용 경력개발
프로그램，소개
대상: ‘인생 1막을 마친 퇴직으로의 전환자(55〜67)' 프로그램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각 국가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등의 키워드로 인해서 일자 
리와 관련하여 이전과 다른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이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기본 
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각종 정책이나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주도의 비영 
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카운슬링 분야의 경력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관 캐나다 카운슬링 교육 및 연구기관’(CERIC, Canadian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Counselling, 이하 CERIC으로 칭함)의 ‘전문가용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프로그램 
중에서 ‘인생 1 막을 마친 퇴직으로의 전환자(55〜67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 
하면서 해외의 프로그램 발전 동향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기관 소개

날，C E R I C
CERIC는 2003년 11월 일단의 카운슬링 전문가들이 경력개발 전문가들의 일상 업무와 전문역량 향상 
을 지원할 목적으로 새로운 연구 및 교육조직을 구상하면서 탄생하였다 운영재원을 ‘캐나다 카운슬링 재 
단’의 지원으로 마련하는，카운슬링 분야의 중립적 기관이다.

주요 활동으로 경력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저널 발간’ ‘웨비나(webinar) 개최’ 등과 함께 국가적 
수준의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카운슬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관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공공 
의 선’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경력개발의 촉진과 경력개발의 지식 구축’에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 및 경력개발 중심의 에코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일명 ‘캐나다의 경력개발

A d v a n c in g
C a r e e r
D e v e l o p m e n t  
in C a n a d a

P r o m o u v o i r  
le  d e v e l o p p e m e n t  
d e  c a r r ie r e  
a u  C a n a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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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 퇴치’를 위해 경력개발 관련 기업키관의 고용주와 정부 정책입안자 및 교육자들의 협업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력개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전 

파하면서 경력개발 카운슬링 전문가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고객들의 정신적•감성적인 웰 
빙 (wellbeing) 도 지원한다.

2. C玉RIC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CERIC의 중점업무인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개발의 촉진과 경력개발 지식구축’ 업무 중 하나로, 캐나 
다 세인트메리대학교에서 경력개발 전문 카운슬러로 근무하고 있는 카렌 셰퍼와 줄리아나 위엔이 공동 
저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6가지이다. 그 프로그램 제목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고등학생, 청소년
• 고교 이후의 학교 재학 중인 자 혹은 1 ~2년의 ‘갭 이어(gap year)1 ’를 보낸 자
• 일 경험이 있으나 1 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교육경력 대비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자(22~35세)
• 인생 1막을 마치고 퇴직으로의 전환자65~67세)
• 캐나다로 이민 온 자

CERIC에서 발간한 위 6가지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은 내용을 구성할 때에 ‘8가지 가이드 원칙 
(guiding principles)’과 ‘5가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가지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여행■진로탐색■교육■인턴■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출처: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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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가이드 원칙’

1 경력개발은 유급■무급의 활동을 융합하고 관리하는 일생 동안의 
프로세스임

학습, 일(고용 혹은 사업), 지원봉사, 여가 등

2 개인의 흥미, 신념, 가치, 스킬 및 경쟁력을 식별하고, 시장의 니즈와 연결함

3 자기주도적인 설계로의 개인은 자신의 경력개발 및 설계에 책임을 짐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음

4 종종 교육자, 가족, 동료, 상사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 설계되거나 지원을 
받음

5 동적인 진하, 지속적인 적응과 회복탄력성이 요구되는 여러 번의 개발 및 
설계 필요함

6 여러 가지 대안을 이해하는 가운데, 목적이 있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설계

7 보유한 재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나,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정의해야함

필수적으로 선형적인 철자를 거치는 것은 아님

8 복잡다단한 과정으로서 설계 제약요소 등 처해진 상황 이해 및 해결이 
핵심임

내재적 제약요소: 재무적, 문화적, 육체적 건강 등 
외재적 제약요소: 고용시장, 기술 등

경력개발의 핵심요소를 정의하고，경력개발 개념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8가지 가이드 원칙은 고객，고용주 재원지원자，정책입안자 그리고 가족들의 시작점 역할을 해준다. 이 원 
칙들은 대상자로 하여금 경력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데，더욱 풍부한 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의 동적인 성격도 강조하고 있다.

‘5가지 프레임워크’

3. 결심 지원
결정적인 시기에 고객의 결심을 지원

5. 정신적 건강 지원
경력과 관련된 정신건강과 웰빙 
문제에 대한 지원 제공

1. 자기탐색 지원
고객의 자기이해 및 원하는 바의 
식별을 지원

2. 전환기 전반을 지원
전환기 전반에 걸쳐서 격려, 코칭, 
지원, 조언

4. 미래지향적 사고 지원
고객의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원함
- 미래의 도전 예상
- 도전 대응을 전략화

★ 고객 C 경험 이동(：卜5번 순으로 이동하면서,£토의’-‘활동’ 순 진행)
《 체계적 경력지원 프레임워크는 유동적이면서도 역동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객지원 시 니즈에 따라 5가지 분야를 유연하게 드나들어야 함.

이 프레임워크는 고객 중심의 접근법인 체계적 경력지원 프레임워크로，무엇보다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위의 6가지 프로그램 각각의 ‘토의 및 활동’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자기탐색 지원’ 
- ‘전환기 전반을 지원’ - ‘결심 지원’ - ‘미래지향적 사고 지원’ - ‘정신적 건강 지원’ 순으로 각 프로그램 
을 전개한다. 토의，대화의 시작점，강건한 개입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 
해서 각 프로그램은 위 5개 프레임워크별로 ‘토의’ 및 ‘활동’ 순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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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으로의 전환자(55〜67세) 경력개발 프로그램 구성 소개

퇴직으로 전환하는 55〜67세의 고객들은 상당한 기간 지속한 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거의 대부분이 
중견 혹은 상급 간부직을 지낸 상급 계층이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일한 이후에 은퇴하여 시간제 혹은 
다른 형태의 경력경로나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고 있다

‘살기 위해 일한다’라는 철학을 고수하던 이들은 퇴직에 안도감을 느끼는 반면 일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던 이들은 전환을 또 다른 도전적인 일로 보고 있다 퇴직자 대다수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퇴직과 관 
계없이 이런 형태의 전환을 일의 전환 혹은 개인경제의 전환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과의례로 
도 생각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프레임워크별 ‘토의’와 ‘활동’에 비추어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 책자에서는 세부적인 토의 및 활동내용을 전개하면서，필요한 워 
크시트나 부가적인 내용도 부록으로 제공한다.

프레임워크 진행

토의 내용 활동내용

1. 자기탐색 지원 〇 ‘잘사는 방법’에 대한 그림 그려보기 
〇 자신의 경력에서 자랑스러운 것은? 
〇 주위의 변화경험자 탐색해 보기

〇 퇴직을 정의해 보기 
〇 강점검사(VIA 강점검사)

* 매주 강점 하나씩 실행해 보기

2. 전환기 전반을 지원 〇 출구전략 지원
*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열린 문은 어디에? 
느끼는 점은?

〇 장애물 해결
*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

〇 장애물 해결
ᄎ 퇴직이후 1주일의 세부적 계획 
작성(시간사용 차원)

3. 결심 지원 〇 퇴직 이전 절차 촉진을 위해 밟아야 
할 단계는?
〇 결심지도 그려 보기

* 단기•중기•장기적 결심은?
* 추가적 결심 요소는?

〇 탐색활동
‘퇴직시 탐색활동 목록작성 
ᄎ 우선순위 아이디어 연구 

〇 결심사항 탐색 마인드 맵 작성

4. 미래지향적 사고 지원 〇 최상•최악의 미래 예상 
◦ 상호접촉의 유지

* 관계향상 계획이나 시스템은?
〇 5~10년 계획을 그려 봄

* 살고 있는 곳, 활동, 주위 사람은?

〇 회복탄력성 연습
* 도전 극복을 위한 스킬은?
* 자신의 극복 능력은?

〇 재무적 문제해결
* 전문가에게 재무문제 자문
* 미래 수입관리 통찰력 증대

5. 정신적 건강 지원 〇 전환 시의 충격 관리
〇 고뇌 및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관찰 및 처리 
◦ 고독감과 슬픔의 느낌과 영향 등

〇 10점 척도로 불안감 정도 측정 
〇 필요시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퇴직으로의 전환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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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CERIC의 6가지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가이드 원칙’을 적용하여 5가지 프레임워크 내에서 ‘토의’와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퇴직 이후에 할 일을 살펴보면서 자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원칙과 프레임워크만 설명하고，유연한 토의와 활 

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CERIC에서는 ‘커리어 작업이라는 예술은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제시된 니즈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단계적인 프로세스의 윤곽을 제시하지만，진행 
도중에 니즈에 따라서 운영철학도 가지고 있다 그를 위하여 이론중심이 아니라 고객을 지원하는 다양한 
토의，개입 그리고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벤치마킹해 볼 만한 일이다

■̂고문헌
• Karen Schaffer & Juliana Wiens (2019). The Career Work in Action series： ‘Career-]A/ork-in-Action-Discussions_and_Activities_for 一Professionals 

Transitioning-to-Retiremenf C본문에서 소개한 55~67세 프로그램)
• https://ceric.ca/CCERIC 홈페이지, 발간물에서 중점 소개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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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서울시50+정책의 미래 비전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에 더하여 앞으로 서울시50+정책의 방향은?

2021년 시작과 함께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50+리포트 특별호: 2월 발간〉를 준비했다 특별호 
의 주제는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그 특별함’으로，2021년이 서울시50+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50 
플러스재단이 설립된 지 5년(2016년 4월 창립)이 되던 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 년이 넘어가는 시기로 과거 5년의 평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지난 2월의 특별호로부터 다섯 번째 기획이자 올해 마지막 호인 04호(11 월 발간)에서 
는 2021 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50+정책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50+정책 태동 5주년을 맞이해 2021 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는 지난 5년간의 서울시50+정 
책을 평가하거나 분석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큰 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 
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50+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개선안과 고도화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외적으로는 
50+동향리포트를 통 해 〈기후와 환경문제〉〈1 인가구와 돌봄〉〈포스트 코로나，50+세대의 일상의 준비〉 
〈50+지원 정책〉등의 주제로，50+세대가 사회문제에 동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회 
복탄력성(resilience)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도 다양한 정책제안과 정보를 제공했다

특 히 〈서울시50+정책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년간 성과를 분석하 
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50+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연구는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데 주요했다 
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50+정책의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 
고자  ̂ 4 .

서울시50+정책은 초기 설계대로 작동됐는가

■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의 종합서비스를 구축■제공

■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장년 정책은 통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을 통했기에 가능

■ 50+정책에 있어 재단의 존재가치는 체계적인 정책전달 구조의 구심점 및 지원정책 일원하, 중장년층의 생애전환에 대한 전문조직의 
필요성, 인생2모작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통한 사업연계, 서울시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등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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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정책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성，지속성，기존 조직과 차별화된 형태로 중장년 
층의 인생재설계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생재설계지원 사업의 공공성은 사전적•예방적 성격 
이기 때문에 시장(market) 또는 민간영역을 통해서 추진하기 곤란한 만큼 공적 기관의 역할이 요구된 

다고 볼 수  있다 장년층의 조기퇴직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는 장년층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의 격 

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재설계 지원 사업이 상당 기 

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싱크탱크’와 유형의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필요했다 그런 의 

미에서 2016년 설립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50+세대 공간인 권역별 서울시50플러스캠퍼 

스(이하 캠퍼스) 개관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여기에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50플러스센터(이하 센 

터)를 포함해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체계적인 정책전달 구조를 완성한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21 년 9월 현재 서울시의 중장년층은 240만 명으로 재단설립 초기인 2016년 220만 명에서 상승했 

다  생산인구로 중장년층의 가치상승 지속，사회적 효용성이 불가항력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서울시중장년층(만 50〜64세)은 서울시 인구의 23% 를 차지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고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50+정책은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1 6 0 ,0 0 0  3 0

*50플러스 • 65세 이상 050플 러 스 비 율 (%) 065세 이상 비율(%)

자치구별 50+세대, 65세 이상 인구 비교

위 그래프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50+세대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비교할 때，모든 자치구에서 50+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 중장년층 
인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은 적어도 1 세대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 5년간 캠퍼스와 센터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 50〜64세 이용자가 75% 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55〜59세 연령대 이용자가 27% 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60〜64세 26%, 50〜54세가 21% 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노인복지 대상인 65세 이상의 이용률은 14% 이하였고，특히 70대 이상 이용률은 2.2% 에 그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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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생애전환 체계 마련

■ 생애전환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인식전환’ 기회 제공
서울시50+지원 종합계획(2016)의 첫 번째 과제가 ‘인생재설계 교육’이었던 만큼 중장년층의 삶의 경로 

에 대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확대됐다여2016년 4,706명에서 2020 
년 11,819명으로 교육생이 증가)

50+정책의 종합서비스의 대표 사업인 생애전환 교육을 통해 퇴직자•은퇴자들이 향후 인생 경로를 설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0+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가져온 행동의 변화가 

어떠한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공헌 코딩강사 과정’을 통해 장애인 대상 교육 강사를 양성한 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장애인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사업에 
수료자 9명이 참여하고 2명이 정식 취업을 했음. 또한 ‘남자의 부엌’이라는 과정에서는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 교육을 하고 
교육 수료 후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서울역 쪽방촌 주민에게 반찬 도시락 300개를 제공하고, 이후 관련된 커뮤니티를 결성하기도 
했음.(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실적보고서 중에서)

■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일•활동 연계
재단의 일자리사업은 중장년층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 사회공헌일자리인 ‘50+보람일자리’는 참여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야 
50+보람일자리 2016년 10개 사업에 472명 참여 국 2020년 24개 사업에 1,067명 참여)，‘서울50+인턴 

십’은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영역•지위•환경에 안착하기 위한 현장경험과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 

는 경력전환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가 다음의 경력설계 경로를 선택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여 2019년 첫해 172명이 참여했고，2020년에는 총  316명이 참여해 1.5 
배 이상 증가) 50+보람일자리와 서울50+인턴십의 높은 참가율은 해당 사업이 중장년에게 새로운 경력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2막의 새로운 시작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새로운 노년의 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장년 확인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정책은 새로운 노년상，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장년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캠퍼스 공간 기반으로 모인 당사자 주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새로운 50+세대 

문화 형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50+인생학교 자치회(800여 명), 50+커뮤니티(1,162명), 당사자 연구(49건), 시민교육과정(488건), 자원봉사단(793명), 
보람일자리(3,723명) 등 다양한 활동 주체로 성장

서울시50플러스정책에서는 중장년을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기획과 참여 주체로 바라 

보면서 중장년의 커뮤니티 모임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정책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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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같은 세대인 중장년층을 공감하는 동년배 상담가가 50+상담센터 안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 

이며，중장년이 학습 및 취•창업 준비 또는 공익 목적으로 팀을 결성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 

는 50+커뮤니티가 있다 특히 50+당사자가 기획한 교육과정과 당사자 연구를 통해 직접 강의를 진행하 
기도 하고，당사자의 현안을 주제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당사자’를 ‘사회적 자본’으로  한 노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이라 할 것이다

④ 서울시50+정책의 확산

서울시50+정책은 중장년층인 ‘50+세대’라는  특정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 
다는  데 그 혁신성을 찾을 수 있다 2015년 전국 지자체 최 초 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 

례」가  제정된 된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장년층 인생2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18개 자치구 중 11 개 자치구는 센터 및 캠퍼스가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곳이며，7개 자치구는 센터가 설치•예정돼 있지 않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장년층을 대 
상으로 한 인생2모작 지원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과 기초자치단체 39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중장년세대 지원제 

도를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해 총 68곳으로 50+정책의 파급성을 알 수 있다

50+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수 

성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 
회，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표창에 이어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 

(WHO)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 등이 

서울시50+정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입증 

고 있다

서울시50+정책 2기, 그 도약을 준비하다

① 변화하는 50+정책환경 대응

서울시 전체 인구 중 50+세대가 치지하는 비율은 2026년에도 여전히 23%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중에서도 50+세대 1 인가구의 비율은 2016년 18.7% 에서 2021 년 현재 20% 이상으로 증가했고，향 

후  50+세대 1 인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과 달리 단기간 내 독거노인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만큼的혜영 , 김아람，2020) 50+정책 
의 방향성에 인구통계적 측면은 중요한 변수다.

2017.09 ◦ ECD공 공 부 문  혁 신 우 수 사 례  선정

2017.11 대 한 민 국  지 방 자 치 정 책 대 상  최 우 수 상  수 상

2019.02 5 0 + 정책  분 야  전 국 지 방 자 치 단 체  평 가  종 합  1위

2020.09 W H O  서 태 평 양 지 역  제 1 회 혁 신 포 럼  사 회 혁 신 사 례  선정

2020.12 주 민 주 도  지 역 문 제  해결  유 공  행 안 부  장 관  표 창

2020.12 대통령  직 속 일 자 리 위 원 회  우 수 사 례  선정

2021.07 노 후 준 비  지원  기 여 공 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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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OECD 국가 중 최고 빈곤율(49.6%)을 기록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며，사회에서도 노년층보다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50+정책은 이렇게 젊어지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여가 

나 개인 활동을  위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생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과 활동 
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큼 일과 고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미래사회 위기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 역량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는 50+정책방향의 큰 줄기가 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 
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이 50+세대에겐 당면한 숙제다. 2021 년에 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 

한 「서울시 중장년지원제도 만족도 및 요구조사」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실습，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 (매우 필요 39.1 %)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도 86.2% (매우 필요 38.1 %)로 집계되는 등 50+세대의 디지털 정책 

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정책은 참여자의 다양성이나 범위 측면에서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이는 서울시50플러스정책 
사업이 서울시 중장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50플러스캠퍼스의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소득계층별 분포에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임(주용국, 신민주, 2020).

■ 따라서 저■중소득층의 50+서울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더 많이 만들고, 50플러스정책의 결과가 청년, 40대, 노인 등 전 
세대에 긍정적 효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하위층 50+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사업대상의 연령을 50+(50〜64세)에 국한하지 않고 다소 유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중장년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 시 연령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년의 특성 여부를 더욱 고려해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정철영, 2021).

이와 같이 인구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50+정책에 대한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서울시50+정책의 2기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다

■ 서울시50+정책 전달체계 통한 정책 선도
서울시50+정책은 50플러스재단-캠퍼스-센터 간 50+정책 전달체계 개편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상호 

강점을 강화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정책 선도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보건복지부 
의 노후준비 지원 등)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 노후준비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고 핵심 정책사업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감도 높 
은 정책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한다.

■ 50+정책의 보편화를 위한 생애설계 서비스 확대
캠퍼스와 센터마다 구축돼 있는 ‘50+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전환기 생애설계상담 서비스를 확대하 

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실시했던 ‘7대 영역 생애설계상담’을 4대 분야 (일，자원봉사，관계，재무)로 개편하 
고 고도화해 서울시50+정책의 목적을 선명히 하면서 상담인력의 전문화와 4060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의 개발 등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50+가  되면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위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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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교육，일자리，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제시해 50+세대 

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인생후반기 생애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상담 외에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캠퍼스와 센터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생 후반기 경력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 

생재설계를 위한 대표 과정인 ‘50+인생학교’의 강화 및 사회참여 연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50+교육체 
계 고도화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지향의 정보지식 습득에 대한 50+시민들의 요구는 

서울시내 대학과 연계하거나 서울시평생교육원과 연계하고，직업기술 함양을 위한 전문직업훈련은 서울 

시내 기술교육원과 협업하는 등 생애전환을 위한 인생재설계 측면의 50+교육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자  ̂ 다.

■ 50+시니어일자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50+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50+세대의 ‘일자리’이지만 중장년층에게 ‘일’은 「밥」과 「존재」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50+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노동시장 재진 
입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 알선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 
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주용국，신민주，2020). 과거 5년간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필두로 보람일 

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모델 

을 선보였다면 향후  50+정책의 중장기 일자리의 방향은 창업•창직，전직지원，사회공헌형 일자리 영역 

을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략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고도화를  통해 50+세대의 사회적 자본화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 『중장년 창업 •창직 지원 허브 조성』을 통해 공간•성장•투자 지원 특화 중장년 창업지원체계를 구축 
하고자 한다  중장년 창업특화 기능을 지닌 50플러스 동남캠퍼스 개관이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중장년 창업성공을 위한 성장단계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2) 평균 퇴직연령이 49.3세이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재취업 희망비율이 88% 에 이르지만 재취업지원서 

비스 이용비율은 19.5% 에 불과 (1，〇〇〇명 이상 사업장 기준，2019년)한 현실에서 비자발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20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000명 이상 기업 50세 이상) 대상에 

서 제외된 1，〇〇〇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자와 자영업자 등 소외층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직 

업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서울형 전직지원서비스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3) 사회공헌일자리로 일과 보람，지속적 경제활동으로 건강한 장노년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초 

기 서울시50+일자리 정책의 기조였던 만큼 중장년의 경험•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일자리 모델은 더욱 
다양화되고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특히 보람일자리사업을 다각화해 후속  일자리로 연계되는 형태의 모 

델을 구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플랫폼을 확장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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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정책플랫폼 통한 건전한 신노년문화 확산
건전한 신노년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1 기 성과로 강조됐던 ‘당사자성’이 더 활발하게 발현될 수 있는 플 
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50+정책 사업이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50+당사자 운동으로 활성화되 
고，하나의 세대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앞서 소개한 

서울시50+정책의 사업 구조는 이러한 ‘당사자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자본으로서의 신노년문화는 캠퍼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등의 ‘50+당사자 참여형 플랫폼’ 
을 통해 시작됐지만 더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 앞서 50+정책을 시행한 미국•독일•싱가포르 등 

은 중장년 세대가 사회문제 해결 등에 적극 참여해 활발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중장년 정책 플랫폼 

1 이 활성화돼 있다. 이들은 공공•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 정책 의제의 활성화 및 지역협력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는데，50+정책 2기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0+당사자의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해 50+세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50+열린회의 등의 서울시 중장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당사자 조직인 ‘서울50+모임’ 등을  설립해 선배시민으로서 건전한 노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주체 

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정책연구센터에서는 2019년 연 구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와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통해 

50+세대의 디지털 에이징1 2 교육체계 방향을 제안했었다. 디지털 에이징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 
단의 노력 이외에도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협력구조를 통한 전방위적 디지털 에이징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코로나19는 캠퍼스의 교육과정 체계를 넘어서 50+정책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50+세대의 미래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돼야 한다  50+세대 맞춤 디지 
털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다양화•체계화해야 하고 2021 년 ‘디지털 세대 이음단’ 활동처럼 디지털 정보 

격차 해결 주체로서 50+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린，디지털 기술 분야의 50+ 
세대 미래형 일자리 무대 확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메타버스 50플러스캠퍼스」등을  구 
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0+세대의 디지털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디 

지털 생활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체험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 마련과 동시에 전문적인 온라인 전 
담 조직이 선행돼야 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 대응전략 차원에서 서울시는 50+정책사업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1 미국은퇴자협회(AARP, 약 4,000만 개인 기관), 독일 이니셔티브50+연방협회(BVI50plus, 약 3,400만 개인 기관), 싱가포르 인민협회(People’s 
Association, 약 1,800지역단체) 등

2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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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가는 말

서두에서 제시한 ‘50+리포트 특별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특별호 원고 중에 ‘대전환 시기의 중 

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정철영 서울대 교수)’과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 

로서의 제안(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원고가 있었다. 서울시50+정책의 중장기 운영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50+당사자 두 분의 의 

견이 서울시50+정책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든든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에 발 표 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중심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구상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정책사업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정책사업의 중 
복적이고 과도한 부분이 협조체제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50+정책의 중장기 운영전략 중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50+세대를 주축으로 한 ‘세대 통 

합，세대 융합’적 관점인데，개인의 중장년기 전후 시기，즉 청년기와 노년기도 함께 고려해 정책 방안이 
구상돼야 한다(정철영，2021)는 제안은 정책사업 안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정책 1 기에 이 

어 2기에서도 세대융합의 의제는 지속될 것인데，세대갈등 해소와 세대통합의 차원에서 50+세대의 새 

로운 역할로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노년문화를 선도하길 바란다.

2021 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 중장년 지원제도 이용현황，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5년 

간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받았다.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50+정 

책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년，서울시50+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해 행정가，협력기관，실무자， 

50+당사자 등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그 길을 닦아 서울시 중장년 지원제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앞 

으로는 정책과 제도의 견고함，핵심 정책의 고도화와  동시에 보편성의 확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시50+정책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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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김대중 노사발전재단  중장년고용전략본부  본부장

퇴직을 앞둔 재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실태와 정책 제안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1 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50대(16.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인 

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〇 10대 미만  010대 070대 이 상  020대 < 30대 < 60대 040대 C 50대

18.00

2021년 6월 말 연령대별 인구비중 추이(행정안전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의 경제적 삶은 안 

정적이지 않다. 통계청 자료* 2 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4.9개월 감소했고，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도 49.3세로 전년 동월 대비 0.1 
세 감소했다.

대한민국의 50대는 생애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다 학비•결혼 등 자녀 부양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 

기이며，연로하신 부모님의 봉양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렇다 보니 중장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 
도 퇴직하자마자 바로 재취업 일자리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의 재취업 일자리는 구 

하기도 어렵고，구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기도 어렵다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게 된다

1 2021년 6월 말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분석(행정안전부, ’21.7.7.)
2 2021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 과(통계청 , ’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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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남자 *  여자
19 년 

3.2 개월
18 년 

9.1 개월 51.2 세 51.2 세

49.4세 _  49 3세 I
7 .0 ^ 1  2 .1 ^ 1  ■  |  어 세  .Hi Ilf III III

2020 2021 2020 202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55~64세) 근속기간 및 그만둔 연령
* 자료: 2021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21. 7. 27.)

재취업 일자리 현실을 보면 상용직 일자리 비중은 낮고 일용직이나 자영자 비중은 높다. 종사하는 업•직종

도 제조(14.8%)•도소매(11.8%)•단순노무(18.6%)•장치기계(13.6%)•서비스직(13.3的  등이 다수를 차지 

하는데, 이 직종은 산업구조가 자동화•디지털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라질 위험이 높은 일자리들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정도가 큰 5大 직종군

직업명 일자리 감소 사유 관련 기술

상점판매원 무인점포■무인계산대 증가, 온라인 매장 구매■배송 확산 핀테크-AI

콜센터요원 정형화된 고객문의에 대해 인공지능 챗봇으로 응대 AI■빅데이터

금융사무원 오프라인 은행점포 폐쇄 ,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 핀테크■빅데이터

검침件금)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및 원격화  통해 관리 IOT•빅데이터

단순제조종사원 제품 조립, 불량품 검사 등의 업무를 로봇과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 스마트공장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미래직업연구팀(2021)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먼저，지금까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점검하고，내가 속한 또는 관심 있는 산업과 기술 변화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경력을 설계하는 등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재취업과 창업 

은 빠른 실패로 연결되고，뚜렷한 경력목표 없이 직업교육기관들의 흥보전단지에 현혹돼 받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오히려 아까운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의 일관 

성이 사라지고 기존경력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 다음  직업으로의 연결고리 

마저 끊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단기적이고 단순한 직업밖에 구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재직 중에도 경력설계를 통해 인생 후반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0대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외부 노동시 

장의 변화나 경력과 적성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력설계를 해볼 수  있고，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등 외 

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미래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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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지원서비스 시행지원사업

기업컨설팅 기업담당자  연수 2021.8.〜10.(세부  신청 추후 안내)

대상 450개사
(1,000인 이상 의무대상 사업장  400개사 및 
900〜999인 人卜업장 507H사〇

대상 900명
(1,000인 이상 의무대상 사업장  및 900〜999인 사업장 내 
담당자)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 외 1,000인 이상 의무 사업장 
담당자 우선 선발 예정

절차 시청접수 — 심사선정—협약체결 — 컨설팅 제공 —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 수 사후관리

내용 입문(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해 등) 및 
고급(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실무 등)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국의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무료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 전직 준비단계부터 재취업•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 

며，경력목표설정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퇴직예정자 프로그램

변화관리 ■ 동기부여 •회복탄력성
■ 관 계 _ 커뮤니케이션 •시간관리

자기탐색 ■ MBTI 활용 ■ STRONG 활용
■ 교류분석 ■ 역량분석
■ 중장년의 특성 •직업가치관

목표설정 ■ 경력목표 설정
■ 버킷리스트 활용
■ 직업카드 활용

구직기술 - 구직전략 • 이 력 서 작 성 법• 실습
- 면접전략• 실습 • 면접 이미지메이킹
■ 구직정보 탐색 ■ 네트워킹 활용
■ 취업사례 분석

직업세계 ■ 고용동향
■ 다양한 일자리 
•창업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 귀농•귀촌 
-창직

플러스 ■ 고용복지플러스 ■ 재무관리
■ 스트레스 관리 ■ 건강관리

직업체험 ■ 현장실습
ex)목수, 드론조종사, 조경관리사 , 도시농부 등

* 프로그램은 7개 테마 31개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과 협의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60세 정년제도가 안착되고 정부의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중장년 

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오프 
라인.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더  줄 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열정과 노력을 바쳐 일한 일터에서 배려와 존중 
을 받으며 다음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서비스 실시율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15%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제도라는 일부의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 실시율을 높이고 제도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 

업을 현재 1,000인 이상에서 500인，300인，100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신 1,000 
인 이상 기업은 기업 자부담을 통해 의무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1，〇〇〇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 한국은행의「비대면 소비행태 확산과 서비스업계 대응전략(2020)」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업 205개사 가운데 고용이 10-30%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 30% 이상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였으며, 시기별로는 1년 이내 감소 27.2%, ：卜2년 이내 25.4% 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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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공 부문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 참여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지원 대상 연령도 현행 50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45세，40세로 낮추어 퇴 
직 예정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라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생애경력검진과 능력개발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재직자들의 전직지원과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내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 다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더 이상 이직 

과 전직이라는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인생에서 불행하게 맞는 특별한 위기라고 볼 수 없게 되는 전환점 
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는 일부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가 아니 

라 중장년이라는 생애경력전환기 진입 시 누구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생 경력개발서비스라는 점 

을 명심하여야 하며，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문헌
• 2021년 6월 말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분석(행정안전부, ’21.7.7.)
•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통계청, ’21.7.27.)

141



이 슈  PICK  ©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1

보람일자리 사업과 정책효과

보람일자리사업이란 서울시가 시행하는 50+정책 가운데 하나로，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 

대에게 사회공헌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후반기를 지원하 

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이다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정책이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6년에 시행되어 6년차를 맞이하는 보람일 

자리사업은 사업이 창출한 사회•경제적 효과의 존재여부 및 크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정책효과(policy effect)라고 한다면，정책의 효과성(effective 
ness)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 보람일자리사업 정책효과 연구의 과제는 정책이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 50+세대들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만일 가져왔다면，그 효과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일자리사업 평가연구1 2 와는  달리 보람일자리사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적(value- 
added)’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뢰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2 정책학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그 경제적 효과성을 소득, 노동공급, 빈곤감소(빈곤율, 빈곤겝), 소득재분배 등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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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2가지 전략

1. 어떠한 성과변수(outcome)를 측정할 것인가?

구분 측정 추론 내용

경제적
효과

보건의료비
지출

■ 보람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의료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질병의 경미함 혹은 발병률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증진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생활비 지출 ■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가구의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였는가를 측정
■ 경제구성원의 후생(welfare)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변수는 소득보단 소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관적 경제상태 ■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50+세대가  느끼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

사회적
효과

사회활동 참여 ■ 보람일자리사업이 제공하는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는 참여자들의 사회관계 형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 
참여의 동기를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 이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심리적 건강 ■ 사회참여는  50+세대들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 또는 더 넓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50+세대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족관계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가 다시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안정과 지지를 얻고, 가족 관련 
삶의 질이 증진된다는 가정

행복감 ■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고령자들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감소시키지 않음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활동이론에 근거

2.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보람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보람일자리사업의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성과와 만약 동일 
한 참여자가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과와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부 정책의 성과 판단 또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의 성과와 동일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 얻어질 성과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즉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비교집단 
(control group)의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0년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한 50+세대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고，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람일자리사업 비참여자집단3 을 구성하기 위해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와결합(merge)하였다.

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 \ \ m

、'니，,,

入 。、、

보건의료비 지출 절감 주관적 경제상태 상향 사회참여 증대 가족관계 증진 행복감 상승

3 보람일자리사업 비참여 집단은 서울특별시 서울연 구원이 생산한 ‘서울복지실태 조사 (2020)’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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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일자리사업은 보건의료비 지출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람일 
자리사업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적었음을 의미하며，특히 평소 만성질환이 

없었던 사업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연평균 15만 6,000원의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업에 참여한 50+세대들의 생활패턴이 신체적 건강을 제고시키고 질병률을 낮춰 의료기관 이용 정도 

를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보람일자리사업이 50+세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생활비가 감소하였고 이 

로 인해 사업 참여자도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앞서 분석한 보건의료비 지출 절감효과로 총 
생활비가 줄어서 파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거 
나，평소 사회활동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50+세대도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관적 경제상태가 

상향하였다고 인식해 보람일자리사업이 주는  주관적인 경제적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보람일자리사업 참여는 사업 참여 이외에 또 다른 강한 사회참여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람일자리사업 참여는 단순히 가구소득을 높이는 경제적 결과를 넘어 50+세대들이 해당 지역사회와 지 

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람일자리사업이 제 
공하는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는 참여자들의 사회관계 형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참여의 동기를 고취 

하여 노동시장 참여 이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람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우울감 감소，주관적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긍정적 심리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람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측정되었던 보건의료비 감 

소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 신체적 건강 증진효과까지 확인된 반면 심리적•정신적 건강 개선 효과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람일자리사업은 강한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50+세대의 

생활 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관계는 유의미하게 개선되고，보람일자리사업 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가족관계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람일자리사업은 강한 행복감 상승의 사회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세대에게 보람 있는 

일은 진정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이며，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은퇴 후  문제들을 잘 극 
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보람일자리사업의 장기적 산출결과(삶의 질 및 생활 만족도 향상， 

인생재설계)로서 행복감 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발견한 보건의료비 감소，주관적 경제상태 상승，사회참여 증대，가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긍 
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보람일자리사업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지니는 가치뿐만 아니라 일

144



자리에 종사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영위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0+세대의 보람, 성취감, 행복감 증진

50+보람일자리사업 성과의 의미는 사업 명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람’ ‘일자리’ ‘50+당사자’로 축약될 

수 있다. ‘보람’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의 성취와 느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일자리’는 경제적 
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정도로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50+당사자’의 경우，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었는가를 의미하는데，이와 같은 50+세 

대의 역량을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인터뷰 사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정보를 알려드리자 "나에게 너무 필요한 정보’라고 
좋아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노트에 하나씩 적으실 때，제가 느낀 것은 

보람과는 또 다른 감동이랄까요. 삶을 다시 배우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약 25년간 IT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교안을 만들거나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복지관마다 

기기 환경이 달라 교육이 힘들었는데，그때마다 적당한 기기를 사용해 원활하게 
수업을 하는 과정에 지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 전00 참여자(50+스마트기기지원단)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행복감 증진효과도 매우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의 참여 동기 조사결과에서도 ‘삶의 보람 및 성취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람일자리사업은 50+세 
대의 보람，성취감，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통합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통해 보람일자리사업이 제공하는 사회참여의 기회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더욱 활성화하고，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를 다시 일자리에 참여시켜 가 

족의 안정과 지지를 얻게 함으로써 가족관계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람일자리사업의 세대통합 유형 사업을 통해 위로는 노인세대와 아래로는 청년세대가 함께하고 공감 

대가 형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람일자리사업 참여 동기에 따른 정책효과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을 때， 

‘세대통합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는 50+세대들의 사회적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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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 수행

보람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소득보충을 위한 경제적 결과를 넘어 50+세대들이 새 커리어를 경험하고，그 경 

험이 디딤돌이 되어 다양한 사회활동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활동 참여 증진효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50+세대 사업 참여자들은 ‘적극적 사회참여 및 인생재설계’를 높은 (5점 만점에 평균 4.16점) 참여 동기 

로 선택할 만큼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 개척을 중요시하는데，보람일자리사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통로임이 분명해 보인다.

보람일자리사업이 갖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 발견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준 다양한 사회활동(지역사회 회의，지역봉사활동，마을공동체 
사업，단체활동) 참여 증진효과로 보람일자리사업에 50+세대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기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50+세대의 사회자본과도 연결되는데，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지속성을 가진 네트 
워크가 형성되고，인간 사이의 신뢰관계와 협력 속에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회자 

본이 형성된다. 즉 지역사회에서 50+세대가 보람일자리에 참여하고，이 경험이 사회 속에서 환원되고 

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공헌의 개념과 일치하 

며，보람일자리사업이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이다

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봤을 때，참여집단의 중위소득이 높게 나 
타났는데(보람일자리사업 참여집단: 연 2,800만 원，비참여집단: 연 2,450만 원), 이를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생적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얻기 힘든 50+세대가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인해 소득원천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근로소득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이 높다는  것은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4

보람일자리사업은 50+세대에게 사회공헌과 새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 
상에서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보람일자리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

4 실제로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들의 공적 ■사적 이전소득 평균값을 분석해보면(서울복지실태조사, 2020),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집단(공적이전소득: 연 152만원, 사적이전소득: 연 11만원)보다 비참여집단(공적이전소득: 연 228만원, 사적이전소득: 연 67만원)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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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50+세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수준을  상향조정한다면 전체적인 참여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 
다  그러나 현 소득수준에도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한 50+세대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효 

과를  고려하면 제한된 숫자의 빈곤한 50+세대 생계해결을 위해 사업 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참여자 수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더욱 효 

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생계를 위한 소득보충 기능은 현금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수행하고，보람일자리사업은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함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발생하는 50+세대의 

사회활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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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과 스마트복지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복지의 대두

저출산•고령화，4차  산업혁명，코로나19 장기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를 겪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스 
마트복지’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스마트복지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1 2 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한 스마트복지에 대한 

담론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진적으로 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 

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및 스마트 기기 활용도 증가，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 

화 등 점진적 적용이 아닌 급격하고 필수적인 변화 흐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복지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스마트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공공서비스의 성격，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복지가 갖는 한계를 정보통 

신기술을 통해 보완찌원하는  성격이다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서울시는 2006년 U-Seoul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왔고，6개(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의 대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복지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스마트복지는 ‘정보통신기술’과 ‘복지서비스’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도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도시형 플랫폼’이란 개념으 

로 정착되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일부는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산업 또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며 대부분의 사람은 문화•인종- 
지역에 관계없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성향을 보이는데，이러한 중고령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이는 동시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지서비스들이 제한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이 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서울시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한 중장년 지원방안 연구(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2 스마트복지의 상세한 개념 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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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복지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자체에 중요한 복지 과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 콘퍼런스 등 

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으며，특히 중고령층에서 두드러지는 디지털 격차 문제의 해소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실태

서울시 스마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디지털에 취약한 집단인 중고령층의 실 

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정보화 실태와 관련된 최신 통계 자료인 2020년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 원자료(2021)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 일반 국민(전국 평균)의 디 

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민을 40대 이하，50+세대(50〜64세)，노년 세대(65세 이 
상)로 구분하고 저소득층과 함께 비교하였다

서울시민 디지털정보화 수준 종합
서울시민 저소득층  서울시민

구분 접근 역량 활용 종합 접근 역량 활용 종합

40대 이하 평균 95.5 120.1 151.2 105.1

50+세대 (50〜64세) 평균 98.0 99.0 126.7 91.9 82.9 92.3 139.4 89.7

노년 세대(65세 이상) 평균 93.2 63.0 88.7 68.1 69.6 65.0 88.0 63.0

총계 평균 95.8 105.8 135.2 96.0 78.5 83.2 122.3 80.8

국민(전국 평균) 평균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2021) 분석
해 5세 이상 세대를 50+세대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노년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디지털정보화종합수준= 접근(20)+역량(40)+활용(40) / 가중치를 두어 접근과 역량, 활용의 합으로 표현.

서울시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40대 이하에서 높은 편이나 노년 세대로 가면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 
는 모습을 보인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 보면，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저소득층의 PC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둘째，디지털정보화 역 

량과 활용 측면에서는 소득보다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50+세대 저소득층의 디지털 활용이 
다른 비교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즉 저소득층이라도 스마트폰을 일단 소유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이다 전문가-당사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저소득층 전반，특히 저소득 노년층의 접근이 확연히 떨 

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데이터 사용료에 대한 부담 
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통신비가 스마트복지를 가로막는 큰 장벽 중에 하나 

라는 것이다

3 서울시민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상세 분석은 위 연구를 참조.

149



또한 모바일 이용 능력과 관련된 교육은 65세 또는 70세 이상 등의 노년 세대에게는 필요하나，50+세대 

에게 단순한 모바일 이용 능력 교육은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익숙하 

지 않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중장년 세대가 디지털 격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 

도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다4 . 따라서 스마트복지를 보다 많은 사람이 체감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일방향 지원이 아니라，중고령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스스로의 수요에 따라 지원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50+세대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특히 높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이들의 인터넷 활용 

률은 높지만 사회적 관계 유지나 생활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보다 댓글•설문조사•민원•사회참 

여 등 단순 활용에 치우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는 디지털 리터 

러시，디지털 문해력，디지털 역량，디지털 시민의식，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등  다양한 표현 

을 빌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네스코(UNESCO), 영국 건강보험공단(NHS)，한 

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국내외 문 

헌에서 활용하는 용어는 각기 다르나 공통적인 부분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꼭 필 
요한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전환된 디지털 세상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 

아가는 역량은，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대다수의 중고령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민 역량 수준
PC 및 모바일기기 
이용시민 역량

40대 이하 50+세대 노년 세대 전국평균

서울시민 저소득층 서울시민 저소득층

타인과 교류, 협력 111.6 97.1 93.1 67.4 68.3 100.0

다양한 활동에 참여 118.5 100.6 102.0 69.2 73.7 100.0

인터넷 위험요인 방어 116.1 94.6 92.1 67.5 68.6 100.0

타인 이해. 인정, 수용 113.5 98.1 83.8 66.7 64.0 100.0

자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2021) 분석

서울시 50+세대 저소득층과 노년 세대 전반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디지털 시민 역량이 부족한 것으 

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과 연결하고 소통하고，타인과 교류하고 협력하거나 개인정보 노출， 
타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인터넷 이용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능력，책임 

있는 인터넷 이용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역량 등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 50+ 중장년 지원 제도 이용 현황, 만족도 및 요구 조사(2021)에서 중장년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요구 중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실습■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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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령충 스마트복지 지원 방안

스마트복지의 수 요자•공급자•지원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연구지는 중고령자 스마트복지 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전•목표•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울시민 누구나  쉽 

고 편안하게 누리는 서울형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복지 서비스를 개선 및 다양화하되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패키 

지 형태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고령자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 
양화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 중고령자 스마트북지 지원 방안(안)

서울시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누리는
서울형 스마트복지 실현

목표
합께 누리는 쉽고 편안한 편리하고 S 거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스마트복지 스마트^지 스마트복지

주요

디지털 시민역량

향상 지원
스마트북지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스마트북지

인프라 및 시스템 지원
■ 중고령자 디지털 시민 역량 향상 

마스터■랜 수립
■ 디지털전환교육체계화
■ 디지털 안전 및 윤리교육 강화
■ 찾아가는 디지털시민 역량 

11로-!램개발

■ 디지털정보화 교육 관련 공공일자리 운영 
개선

■ 중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 
발굴(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 서울시 중고령 시민을 위한 
서울형 스마트복지 패키지
(스마트폰+wifi+통신비+교육) 사업 추진

■ 스마트기기 체험 공간 마련
■ 스마트폰 및 통신비 지원 확대
■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계 AI 

기기 보급
■ 서울시 스마트복지 위원회 및 전담 

조직 개편/운영
■ 디지털사기 피해예방제도 보완

서울시 중고령자 스마트복지 지원서비스 개요(안)

수요자

환
자

디
지
털

취약 시
민계층

역i
일반
시민

법■제도운영/개선 자금 운영/투자 빅 데이터화 기타 지원
지원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투자자 D B /플랫폼 관리자 기업,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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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서울시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연구를 통해
50+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0+세대의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01.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삶의 질 변화 및 전망

〇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삶의 질 변화

-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변화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을 삶의 질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50.4%), 

‘개인적 활동X46.9%)’, ‘경제적 상황 ’(40.1%)등의 순임

-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 여성은 가족관계와 
신체적 건강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더 크게 나타남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신체적 건강

개인적 활동 
여가, 자기계발 등

• 매우긍정 • 다 소 긍정 •변함없다 • 다 소 부정 • 매 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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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래(5시0 년 후) 분야별 - 미래(5시0년 후) 분야별 삶의 질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나며,

삶의 질 전망 ‘사회적 관계，(45.1%), ‘개인적 활동，(44.8%), ‘가족관계，(39.6%)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긍정적 의견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정적 변화와 미래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응답률이 모두 높은 반면, 경제적 상황은 현재의 부정적 변화에 비해 긍정적 전망이 낮게 나타남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신체적 건강

개인적 활동 
여가, 자기계발 등

1 .8 %  1 .3 %

© 미래 삶의 질 부정적 전망 이유

[n=194 명]

44.3%
41.2% 『월

- 분야별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응답값 합산 기준 1〇점 이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는 ‘생활비 마련 어려움’(32.0%乂
‘일자리 찾기 어려움’(21.1%), ‘노후준비 미흡’(17.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복수응답 기준에서는 1순위 응답 기준과 달리 ‘노후준비 미흡’(4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어려움’(41.2%), ‘일자리 찾기 어려움’(3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후준비와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생활비 마련 어려움’, ‘일자리 찾기 어려움’, ‘고용 불안정’이,

여성은 ‘노후준비 미흡’, ‘건강상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E P  I

23-7% 23-7% #1순위 «2순위I | |{1
생활비마련 일자리찾기 노후준비 건강 고용 불안정 관계단절 능력부족 주거 불안정 가족돌봄부담 연금/저축부족

〇 연령별, 가구 소득별 미래 삶의 질 -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일자리 찾기 어려움’, 응답자의 가구 소득이 낮아질수록
부정적 전망 이유(1 순위 기준) ‘생활비 마련 어려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n=194 명]

만 45~49세 

만 50~54세 

만 55~59세 

만 60~64세 

만 65~69세

30.6% 

24.4% ■쯧_

14.3% |

18.6%

.5% I

200만 원 미만 

200만〜299만 원 

300~499만 원 

500~699만 원 

700만 원 이상

• 일자리 찾기 어려움 • 생활비 마련 어려움

가구소득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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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장년층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

O  중장년층 대상으로 - 중장년층(만 40~64세)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고ᅡ, 1순위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 ‘소득 보장，(23.9%)과  ‘노후설계 지원，(21.9%)을 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년퇴직 연령기준

연장 (14.8%)과  ‘고용 지원 제도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n=194 명]

> 1순위 • 2순위

mrJL 구 27.6%

□
 I  19.3% 19.9%

소득 노후설계 정년퇴직 고용 여가활동 주 거 안 정  일자리 심리
보장 지원 연 령 기 준 연 장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상 담 서 비 스

3.5%

0  가구 소득별 중장년층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정책 (1 순위기준)

- 응답자의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년퇴직 연령기준 연장’과  ‘고용 지원 제도’를 꼽음
- 반면에 응답자의 가구 소득이 낮아질수록 ‘소득 보장’과  ‘노후설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32.8%
28.6%

j l i
200만 원 미만

서 23.5% 24.1%
_◦ | 21'4% . 봐 % 2| ：9.3%

14.3% I  ^  I  15_5% 15代 ，%| ill I ill I ill I ill
200만〜299만 원 300~499만 원 500만〜699만 원 700만 원 이상

► 소득보장 별 노후설계지원 • 청년퇴직 연령기준의연장 • 고용 지원 • 여가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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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50+ (〇)박민경 서울시50플러스재단  미국 해외통신원

"Das Leben Leben: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살라"
미국의 원격의료

원격의료는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원격의료(Telehealth)는  화상회의，원격 모니터링,
전자상담 및 무선통신을 통해 환자가 필요한 서비 

스에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는 지역의 경계 
를 넘어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을 중가시킴으로써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에 앞으로 의료 환경올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는 의료 가치와 경제성을 높이는 데 도움 

이 된다. 가상  케어 기술은 환자의 시간 절약과 비 

용부담을 덜어주고，환자의 이송이나 응급실 및 긴 
급치료센터 방문을  줄이며，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응급실 치료부터 만성 진료 관리를 
위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과 진료에 대한 전문가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원격의료는 환자 만족도와 결과를 

향상시키면서 일상적•전문적 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을 확대하는 등 건강 관리의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 

고  있다.

현재 35개 주와  워싱턴D.C.에는 일반적으로 대면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준으로  원격의료서비스 비용 또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패리티(Parity)’법이 있다. 또한 미국 병원의 

76% 는 비디오와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환자와 연결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의 메디케이드 

(Medicaid： 저소득충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보장을 가지고 있으며，많은 민간 보험사 역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수용하고 있 
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의 확산이 가속화하였으며，이러한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 인다.

Use of telehealth in hospitals has grown rapidly.
Percent of hospitals fully or partially implementing 

computerized telehealth system, 2010-2017
7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ource: 2011 to 2018 AHA Annual Survey IT Supplement

미국 원격의료 성장 현황
출처 :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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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서비스 종류
원격의료는 치료제의 변화 혹은  만성질환 상태와 같은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일반적인 원격의료 치료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혈액 검사 등의 랩 테스트 또는 엑스레이 결과 5 처방전 관리

2 치료 및 온라인 상담 6 감기■기침이나 복통과  같은 긴급 치료 문제

3 편두통 또는 요로감염 같은 반복적 신체 증상 7 수술 후 후속 조치

4 피부 상태 점검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1 재활운동을  하거나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알림

2 다이어트, 이동성 또는 스트레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3 집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 안내

4 치료 계획에 대한 안내와 격려

코로나19 팬데믹과 원격의료

원격의료 기술과 그  사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간단한 전화 통신 수준을  넘는 광범위한 원격의료 서 

비스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일어난 최근의 정책 변화는 원격의료 접 

근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급성，만성, 1차  및 전문 치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원격의료의 사 용을  촉진 

하였다

특히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전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확실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격 

의료를 통한 치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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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전염병의 이환율과 사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그것 

이 가지는 다양한 이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전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대 
면 치료를 꺼리거나，대면 치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특히 요구된 

다. 원격의료가 가지는 이러한 여러 장점은 팬데믹 기간 중 원격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 분기 원격의료 이용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하였 
다. 또한 2017년경과 비교해 2020년에는 의료 산업 및 기관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 건강관리(Digital 
Healthcare)에 대한 투자가 3배 더 급증하였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 
적으로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원격의료를 미래의 치료 요구 사항에 대한 중요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신의학(Psychiatry) 분야의 원격의료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 

러 의료 제공자 측에서는 의사의 58%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원격의료를 더 호의적으로 보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 년 4월 기준으로 의사의 84%가  가상  방문을 제공하고 57%가  원격의 

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고된다.

원격의료의 한계점

원격의료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그것이 가지는 다음의 한계점 

도존재한다 .

1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는 면허 및 기타 규제 문제

2 대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서 원격의료 적용의 한계성

3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4 원격의료 방문 또는 연결 문제에 필요한 기술장치(예 :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제한된 접근의 이슈

5 의료진과 환자의 원격의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

노인을 위한 원격의료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PC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다.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시청각 장비에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기기 작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원격의료의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인은 신체나 
인지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과대학의 노년의학전문의인 Lam교수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미국에 

서 의사 방문 치료의 약 25%는 노인들이며，이들 대부분은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약 13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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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의 노인이 여러 이유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며，이들의 대다수는 사 
회적•경제적 약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화상 전화 원격의료는 기술에 경험이 없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약 630만 명의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전화 방문은 시각적 평가가 필요 
한 치료에 최적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원격의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추가적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노인 및 의료 단체들의 지지 활동도 벌어 
지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변화의 일환으로 2020년 초부터 메디케어 

(Medicare： 65세 이상 노인，장애가 있는 사람들，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 건강 

보험)와 메디케이드는 대면 치료 및 화상  원격의료 치료와 같은 비율로 비화상 전화 원격의료비를 지원 

하고 있^ •

□Ĥ m-

원격의료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직원과 환자를 위한 질병 노출을 줄이며，개인 보호장비의 
부족한 공급을 보전하고，시설에 대한 환자 수요를 줄이며，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전반적인 의료 서 

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의료 서비스 경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급격히 완화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 

는 향후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대상의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 디지털 장치，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장치 사용  교육 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방문을 외면해 왔던 노인들이 
보다 쉽고 싼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층이 원격의료의 최대 수혜자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의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노인인구를 

포함한 인구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헌
•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Fact Sheet： Telehealth, https://www.aha.org/factsheet/telehealth
• Koonin, L. M. et al. (2020). Trends in the Use of Telehealth During the Emergence of the COVID-19 Pandemic — United States, January-March 

2020.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69(43), 1595-1599.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43a3.htm
• McKinsey & Company. (2021). Telehealth: A quarter-trilion-dollar post-COVID19 reality? https://www.rnckinsey.conn/industries/healthcare- 

systems-and-services/our-insights/telehealth-a-quarter-trillion-dollar-post-covid-19-reality
• Health Resource & Service Administration, (n.d.) Telehealth： Health carefrom the safety of our homes. TELEHEALTH.HHS.GOV
•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 (2020). Level of comfort with technology for HCP and patients, https://www.cdc.gov/ 

coronavirus/2019-ncov/hcp/telehealth.html
• Lam, K., Lu, A. D., Shi, Y., & Covinsky, K. E. (2020). Assessing telemedicine unreadiness among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internal medicine, 180(10), 1389-1391.

158

https://www.aha.org/factsheet/telehealth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43a3.htm
https://www.rnckinsey.conn/industries/healthcare-systems-and-services/our-insights/telehealth-a-quarter-trillion-dollar-post-covid-19-reality
https://www.rnckinsey.conn/industries/healthcare-systems-and-services/our-insights/telehealth-a-quarter-trillion-dollar-post-covid-19-reality
https://www.cdc.gov/




발간번호 서울시50플러스 2021-025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 복지기획관 정상택

편집인 황윤주
책임자 권현진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代)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2021-025

Z  서울특별시 +  5 ^ 요:스:지1단 772635 761007
ISSN 2635-7615


